
중국, 화학제품 수입규제 아직도…
무역협회, 첨단사업 분야로 수입규제 확대 … 국내기업 최대 희생양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규제품목도 IT 등 첨단분야로 확산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가 최근 조사한 <중국의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규제

가 해마다 강화되고 있으며 규제 품목도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의 전통산업에서 광섬유 등 첨단산업 제품으

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중국이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거나 조사를 진행중인 건수는 16건으로 일본 11건, 미국 

8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2000년 3건에서 2001년 5건, 2002년 9건으로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반덤핑법 제정 이후 실시한 21건의 반덤핑조사 가운데 한국이 17건이며 2002년 조사가 시작된 9건 

중 8건이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등 한국이 최다 규제국이 되고 있다.

수입규제가 아직까지는 철강, 석유화학, 제지 등 전통산업에 편중돼 있으나 점차 대상이 첨단산업으로 확대

될 것으로도 우려됐다.

중국은 2003년 1/4분기에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휴대전화기와 

자동차 등 국내 주력수출품에 대해서도 중국 업계의 수입규제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3년 3월로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대외무역경제 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를 통합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상무부를 발족할 것으로 보여 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의

견이다.

그동안 중국이 수입규제에 들어가면 해당 품목의 중국 수출이 급감한 전력이 있어 국내 기업과 정부의 대

책이 요구된다.

조사 및 규제품목 중에서는 석유화학 12건, 종이 2건, 철강 2건, 섬유 1건 순으로 석유화학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석유화학 수출의 3분의 1이 중국 수출인 만큼 중국의 규제강화에 따

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됐다.

아트지는 1998년 3억7000만달러를 중국에 수출했으나 2002년에는 수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문용지 수출도 3500만달러에서 3만5000달러로 99.9% 줄었으며, PVC는 1억6500만달러에서 7400만달러   

로 44.6% 감소했다. Polyester 단섬유는 32.0%, 스테인리스 강판은 26.5% 각각 수출이 줄었다.

이에 따라 규제품목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998년 11.7%에서 2000년 7.8%, 2002년에는 다시 4.2%로 축

소됐다.

중국이 통상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수입장벽 완화와 시장개방 확대 등

을 진행하면서 자국산업 보호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수교 이래 흑자행진을 계속해 누적흑자가 352억달러에 달하고, 석유화

학 등 일부 품목에서는 수출이 중국에 편중돼 통상 압력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무역협회는 중국 내 생산이 미약한 제품이나 고부가 및 첨단기술 제품, 고가 소비재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

하고 반덤핑 규제가 집중된 대규모 장치산업에 대해서는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입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의 사전 모니터링 강화와 수입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재심제도의 활용 등 

단기적인 대응과 함께 할인점 등 유통기업과의 연계진출, 현지투자의 확대, 수출품목의 다변화 등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시행할 것으로 제안했다. <조인경/화학저널 편집기자>

규제․조사품목의 중국 수출동향

구  분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중국수출 추이(1000달러, %)

1998 199 2000 2001 2002.1-11

신문용지 1997.12 98. 7 1999.6
35,075

(220.9)

6,239

(-82.2)

562

(-91.0)

9

(-98.3)

35

(282.8)

폴리에스텔필름 1999.4 99. 12 2000.8
11,352

(90.3)

12,035

(6.0)

7,148

(-40.6)

11,421

(59.8)

11,766

(25.0)

스테인레스강판 1999.6 2000. 4 2000.12
159,877

(11.2)

134,984

(-15.6)

102,089

(-24.4)

101,695

(-0.4)

105,999

(7.1)

이염화메탄 2000.12 2001. 8 2002.6
2,557

(84.9)

2,759

(7.9)

2,964

(7.4)

4,491

(51.5)

1,727

(-56.4)

폴리스티렌 2001.2 -
무피해

종결

33,829

(-15.0)

34,758

(2.8)

52,354

(50.6)

49,128

(-6.2)

45,696

(10.0)

라이신 2001.6 -
무피해

종결

25,336

(-33.2)

20,663

(-18.3)

30,763

(48.9)

23,621

(-23.2)

16,289

(-11.3)

Polyester 칩 2001.8 2002.10 -
1,425

(-84.0)

16,178

(1035.3)

42,809

(164.6)

22,508

(-47.4)

10,067

(-52.7)

Polyester 단섬유 2001.8 2002.10 -
235,269

(-36.7)

234,489

(-0.3)

282,254

(20.4)

201,347

(-28.7)

118,318

(-32.0)

아크릴산에스테르 2001.10 2002.12 -
9,267

(-22.7)

10,419

(12.4)

14,166

(36.0)

15,221

(7.4)

11,623

(-18.0)

아트지(동판지) 2002.2 2002.11 -
370,596

(9.1)

316,292

(-14.6)

257,103

(-18.7)

282,956

(10.0)

0

(-100.0)

무수프탈산 2002.3 2003. 1 -
29,649

(55.8)

29,692

(0.1)

42,017

(41.5)

32,320

(-23.1)

44,115

(73.1)

합성고무(SBR) 2002.3 - -
33,070

(6.3)

33,497

(1.3)

42,690

(27.5)

45,855

(7.4)

43,812

(11.1)

냉연강판 2002.3 - -
202,939

(39.9)

185,503

(-8.6)

274,495

(47.9)

238,154

(-13.2)

216,199

(16.1)

PVC 2002.3 - -
165,191

(71.0)

131,160

(-20.6)

170,790

(30.2)

140,923

(-17.5)

74,462

(-38.4)

TDI 2002.5 - -
34,590

(54.5)

29,316

(-15.2)

44,867

(53.1)

35,204

(-21.5)

32,433

(3.5)

페  놀 2002.8 - -
10,326

(-25.7)

9,287

(-10.1)

11,308

(21.8)

12,671

(12.1)

8,065

(-29.9)

MDI 2002.9 - -
41,628

(63.4)

37,484

(-9.9)

59,531

(58.8)

56,028

(-5.9)

51,826

(4.9)

소  계
1,401,9

77

1,244,75

5

1,437,9

10

1,273,5

52
792,432

피조사품목수출/

중국수출비중(%)
11.7 9.1 7.8 7.0 4.2

 †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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